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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호 숫자퍼즐 정답

연예

아이유(사진)가 루게릭 요양 병원의 건립을 위한 

2018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동참했다. 

아이유는 3일 인스타그램에 아이스버킷챌린지 영

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아이유는 에이핑크 정은지

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루게릭 환우분들, 가족분들, 루게릭 요양 병

원 건립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

과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아이유는 이어 아이스버킷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절친한 사이인 배우 강한나와 작사가 김이나, 

가수 선우정아를 지목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진행되는 이벤트로, 2014년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에 퍼진 캠페인이다. SNS에 얼

음물을 뒤집어쓴 사람이 바통을 이어 받을 세 명을 

지목하면 24시간 안에 기부금을 기부하거나 얼음물 

뒤집어쓰기를 선택한다. 

아이유, ‘아이스 
버킷챌린지’ 참여

빅뱅의 승리가 데뷔 12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개

최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가 8월 4∼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승리 2018 퍼스트 솔로 투어  

[더 그레이티스트 승리] 인 서울’(SEUNGRI 2018 1st 

SOLO TOUR [THE GREAT SEUNGRI] IN SEOUL)

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소속사는“이번 콘서트에서는 빅뱅의 막내 혹은 사

업가 승리가 아닌‘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무대를 만

날 수 있을 것”이라며“첫 단독 콘서트인 만큼 승리의 

개인적인 매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무대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는 라이브 밴드 연주와 

DJ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음악 구성을 통해 다른 아티

스트들이 쉽게 시도하지 않은 색다른 무대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승리는 7월 초 

정규 1집 앨범을 통해 가요계에 컴백한다.

빅뱅 승리, 첫 단독 콘서트 … 12년 만

배우 함소원이 임신과 출

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함소원은 5일, 18세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와 한 매

체에 출연해 2세 계획을 밝

혔다.

43세인 함소원은“35세만 

돼도 고령임신”이라며“노

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

했다.

앞서 함소원은“남편을 만

나기 6개월 전에 난자를 얼렸다.”며“당시 결혼을 포

기하고 난자 15개 정도를 얼렸다. 결혼은 안 해도 아

이는 갖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함소원과 진화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올여

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소원의 

결혼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후 진화가 재벌 2세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진화는 방송에서“SNS 의류 사

업을 하고 있다. 의류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직

원은 40~50명 정도”라고 밝혔다.

여의도 3~4배 크기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

에 대해서는“농장은 가족이 해서 잘 모른다. 대규모 

쌀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함소원은“쌀 생산과 관

련된 큰 농지일 뿐 투기 목적의 땅이 아니다. 땅부자

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함소원 ‘18세 연하’ 남편 만나기 전 난자 냉동


